
BT- IT- NT 만나 시너지 창출
HGP도 IT가 이루어낸 성과 … 산업화 가속화 전망

바이오기술(BT)이 진화하고 있다. 정보기술(IT)이 불붙인 바이오혁명에 나노기술(NT)까지 합류하면서 BT

가 새롭게 도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BT가 다른 기술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BT 분야에 몰아치고 있는 각종 투자는 모든 질병

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간의 오랜 꿈을 현실로 바꾸고 있다. 인간의 유전자지도를 완성하고 피 한 방울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된 것은 이 결합이 이뤄낸 대표적인 작품이다.

인간의 몸 속을 돌아다니며 수술을 하는 로봇도 조만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BT와 NT의 대표적 결합으로는 2001년 11월 미국 코넬대 몬케매그노 교수팀이 몸속을 돌아다니며 의료임

무를 할 수 있는 머리카락 굵기의 1천분의 1 크기 나노헬리콥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바이오모터는 세포의

에너지원인 아데노신 3인산(ATP)을 연료로 사용해 1초에 8번 회전한다.

미국 유타대학 엘드리드세케이라 교수팀은 2000년에 혈관 속을 돌아다니며 세균을 잡거나 필요한 곳에 약

물을 전달하는 1백 나노미터 크기의 나노잠수함을 개발했다. 흥미롭게도 동력원으로 박테리아를 사용하는 이

잠수함은 대장균이 모터역할을 해 나노잠수함을 움직이다.

나노보다는 조금 큰 마이크로(1백만 분의 1m)기술도 BT와 접목되고 있다.

현재로는 NT보다 마이크로기술이 BT에 더 활용되고 있다. 마이크로기술은 "바이오멤스(Bio-MEMS.미세전

자기계시스템)"으로 대변되는데 멤스는 1을 다루는 기술을 일컫는다.

BT와 결합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랩 온어칩(Lab On a Chip)"이다. 말 그대로 칩 위에 실험실을 옮겨 놓

은 것으로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과정을 조그만 칩에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질병을 진단하거나 환자 상태

를 파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혈액 한 방울 정도만 있으면 진단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국내에서는 최

근 BT가 NT와 결합한 "나노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월 23일에는 국내 12개 바이오벤처를 중심으로 나노바이오 시스템 연구조합이 결성됐다. 연구조합은 새롭

게 떠오르고 있는 나노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앞으로 공동 기술개발에 나

설 계획이다. 과학기술부도 올해를 "나노-바이오의 해"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나노-바이오 기술의 발전은 IT가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2001년 2월 완성된 31억개에 달하는 염기서열을 밝힌 인간 유전자지도는 최첨단 컴퓨터도움이 꼭 필요하 것

이었다.

인간지놈 프로젝트(HGP)는 마지막 2년 동안 80%가 이뤄졌을 만큼 IT 발전이 큰 도움이 됐다. 유전자지도

를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다. 유전자지도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으며 정확한 분석을 통해 유전

자의 역할을 밝혀내야 실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지도를 분석하는 것은 유전자지도를 만드는 것

보다 더 복잡해서 슈퍼컴퓨터에 버금가는 최첨단 컴퓨터가 없으면 수십 년이 걸려도 완전히 풀기 어렵다.

유전자지도를 분석하는 생물정보학분야는 앞으로 5년 안에 1백억달러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

은 내다보고 있다. 생물정보학은 특히 바이오 연구에 필요한 관련 컴퓨터시장도 2004년쯤에는 4백30억달러 규

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단백질(프로테옴)연구는 컴퓨터 없이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 유전자가 만들어 내는

단백질은 유전자보다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보다 빠른 컴퓨터가 필요한 상태이다.

바이오칩도 IT와 결합해 나온 결과물로 예전엔 유전자를 해독할 때 길고 지루한 시험을 반복했지만 바이오

칩을 이용하면 단시간에 분석해낼 수 있다.

일부에서는 바이오 분야에 불고 있는 이러한 결합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왜냐하면 유



전자 지도처럼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선 최첨단 컴퓨터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실례로 인간 유

전자지도를 만드는 휴먼지놈프로젝트(HGP)는 컴퓨터기술의 발달로 당초 계획보다 무려 5년이나 앞당겨 발표

됐다. BT에 IT와 NT가 결합하는 현상은 바이오가 산업화되면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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